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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딸에게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아침 출근길이 유난히 상쾌하구나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옆 화단의 매화나무 한 그루는 이미 꽃을 화사하게 피웠고 약한 내리막 길이라서 힘들게 페달을 밟지 않아
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가 앞으로 달린단다
도로 옆 개나리들도 작고 올망한 귀여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그 옆에 서 있는 목련도 꽃 봉우리를 짖는구나. 하천에서는 따스한 기온
에 맞추어 살며시 물안개도 피어 올랐단다

이런 아침 풍경이 너의 머리 속에도 그림처럼 그려지겠지
너도 네 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펼쳐진 공원의 풍경을 한번 살펴보거라
그리고 산책하러 가는 길에도 천천히 걸어면서 변화된 자연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렴
그래서 자연에게 속삭여 준다면 너도 자연도 미소로 화답할 것이란다

사랑하는 홍비야 !
어제는 복용하는 약도 한가지 줄어들고 아빠도 기분이 좋구나
일요일 이후 집안 정리도 마무리 되어가고 또 말썽부렸던 세탁기, 청소기도 모두 다 고쳤고 할머니 방에 놓여 있는 장농도 수리를 마쳤
단다
시간이 지나 가면서 하나 하나 정리되고 제자리를 찾는 모습에 너의 앞 날도 곧 머지않아 똑같은 결론을 보게 될 것이란다.
너도 아빠랑 동감이지.
그렇다면 "참새 짹짹~ 무지개 저장", 아빠가 먼저 했다 ㅋㅋㅋ

사랑하는 홍비야 !
이렇게 상쾌하고 좋은 아침을 보고 흩어진 일들도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아빠의 가슴이 콕 ! 콕! 찌르는 듯 너무 아프구나
마치 '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 라는 노래 가사처럼…….

그 이유는 바로 아빠 심장에 장착한 시계가 째깍째깍 거리는 소리겠지?
약속된 시간에서 하루가 흘러 시계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고통, 아~아~
오늘 밤에는 아빠 심장에 박혀 있는 이 시계를 해체해 주지 않으면 아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ㅠ ㅠ

그럼 째깍째깍 소리와 함께 아빠는 너의 귀요미 송을 기다리마.
너무 늦으면 안돼 ~

사랑한다, 내 딸 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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